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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icec.jp/foreign/                
 ●「인포메이션후지미노」과월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소중히！」 

    
  
 
 
 
 
 
 
 

요즘, 일본 전국의 매년 혼인수의 약 5～6％가 일본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입니다. 동경 등 

의 도시에서는 10 쌍 중에 1 쌍이 국제결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하는 것 보다는 일본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가 4 배 많다고 

합니다)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말은 왠지 멋있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어떨까요?  같은 나라 

사람끼리의 남녀라도 정작 결혼한다고 하면 넘지 않으면 안될 장애가 있습니다만 국제결혼의 

경우는 이 장애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지요.  
우선 언어의 문제는 꽤 큽니다. 예를 들면 일본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과는 다릅니다만 일본어를 못한다고 결혼상대를 깔보는 태도를 취하는 

일본인 배우자가 적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어나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천천히라도 상대방과 자주 대화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을 가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결혼은 했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혼할 

경우는 외국인 배우자 측이 불리합니다. 일본의 법률 등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워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해 

재류자격을 취한 사람으로써는 이혼은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생활비 · 육아비용 마련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심각합니다. 부부간의 폭력은 

밀실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바깥에 알려지기 어렵고 상승 작용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외국적 여성인 경우 그분들은 이중삼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일본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을 다른 곳에 호소할 

수도 없고（DV 피해여성의 구급시스템에 관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남편과의 
결혼으로 인해 재류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도망쳐 나오는 것이 재류자격을 잃어버리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심한 경우는 남편이 부인을 입국관리국에 통보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도망쳐도 그 

후의 생활수단이 없는 것 등 입니다. 
 외국적 여성 측에서도 일본인 남성과 결혼하면 합법적으로 일본에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결혼」이런 기분 좋은 말에 취해버리는 것은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국제 결혼이 되면 

일반 결혼보다 장애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센터의 상담 중에서 공통되는 국제 결혼의 문제점을 

소개해 봅니다. 

국제결혼 

법률의 벽, 생활의 벽, 폭력, 국적 등 장애가 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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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한 마음으로 결혼하는 사람도 가끔은 봅니다만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을 잘 관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에서의 어려운 점, 고민거리가 있으면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친구나 

지원단체에 상담하도록 합시다. 센터에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글・마에다 미호） 

 
 
 

 

 
 
 

 

  

   
 
  
 
 
 
 
 
 
 
 
 
 
 
 
 
 
 
 
 
 
 
 
 
 
 
 
 

www.ficec.jp/living/               
 ●6 개국어판의 생활가이드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외국적 시민의 눈으로 본 일본인의 신기함】 

이번 달의 의문은 「연하장」에 대해서입니다. 일본과 가까운 한국, 중국, 대만에는 비슷한 

풍습이 있는 연하장입니다만 크리스마스 카드로 신년인사를 겸하는 나라가 많고 연하장 문화가 

없는 외국에서 온 사람으로써는 연하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적지 않은 

모양입니다. 일본의 이 연하장 문화가 시작된 것은 나라시대（710 년）부터 라고 합니다. 

새해첫인사라고 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인사를 하는 행사가 평안시대의 귀족이나 벼슬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풍습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멀리 계신 분에게는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주고 받게 된 것이 연하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연하장에 신년을 축하하는 말이나 최근의 상황을 전하는 말을 덧붙여 보내는 

경우가 많은 연하장입니다만   1 년 이내에 불행한 일（친족의 죽음）이 생긴 집은 연하장을 

보내지 않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연내에 「상중이기 때문에 연하의 인사를 보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엽서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핸드폰의 

보급에 의해 메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연하엽서의 오른쪽 아래는 「세뱃돈복권」이 

붙어 있어 해외여행이나 대형 텔레비젼 등의 호화상품, 우표시트 등이 당첨되는 추첨이 매년 

1 월에 실시되는 국민의 빅 이벤트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글・간다 아유미 ） 

 

■2010 년 이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번역자의 신년 포부・・・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요.  세살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버린 

               나이이지만 새해는 좋은 버릇, 습관을 하나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 

 니다. 예를 들면 규칙적인 운동이라든가,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 등등.  

                 그리고 튼튼한 몸, 건강한 정신으로 사는 것이 소박하긴 하지만 저의 

새해의 포부이자 꿈입니다.  한국어 번역・정 현숙 

 오랫동안 인포메이 
션후지미노를 번역 
해 주시고 계신 번 
역자의 신년의 포부 
를 들어 봤습니다 

●신시리즈 年賀状 

 
통증, 전신통증이 있는 등 인플루엔자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빨리 진찰을 받아 주십시오. 그 

전에는 예방입니다. 손 씻기, 목 헹구기, 마스크, 침 튀김감염 막기, 사람이 많은 곳에의 필요 

없는 외출을 피하는 등 조심해 주세요. 그래도 걸려버렸다면・・・,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인플루엔자 왁진 접종입니다. 지금 각 시마치에서는 신형인플루엔자 

왁진 접종이 가능한 병원을 발표했습니다. 접종은 어른 1 회, 1 세부 

터 고교생까지는 2 회, 그리고 연령제한 조건이 있다든가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병이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책으로 꼭 접종을 

하도록 합시다. 

 인플루엔자의 치 

료는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나 가족의 발열이나 

신형인플루엔자」왁진접종 
실시의료기관이 각시마치  
에서 발표 되었습니다 

韓 国 語 


